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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한해도수고많으셨어요…오늘하루는함께즐겨요

난타·국악·성악등

다채롭고흥겨운공연이어져

경찰활동담은영상도시청

함현배서장“내년에도

안전한치안유지노력할것”

주 덕진경찰서가 지난 13일 덕진경찰
및 덕진경찰협력단체들을 위한 송년 행
사로 덕진서 직원 및 가족과 경찰협력단
체, 보안협력단체 등 총 2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덕진가족 문화의 밤’행사를 진행했
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덕진서 직원들이 후원하는‘기부미

장학금’을 전달하고, 2017년 덕진경찰의 활동을
담은 포토영상 시청, 난타, 국악, 성악, 가요, 의경
어머니회 댄스 등 다양하고 흥겨운 공연으로 이
어졌다.
또한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과 참석자를 대

상으로 하는 경품 추첨 시간을 진행해 모든 덕진
서 가족들이 소통하고 격려하고 단합이 두드러지
는 행사였다.
시작에 앞서 함현배 덕진서장은“날씨도 추운데

멀리서 와줘서 감사하다”며“특히 경찰가족과 경
찰협력단체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올 한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노고를 서로 칭찬하고 이해해주면서 마음껏 즐기
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면서“이 자리는 전주
를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경찰가족을 위
해 지능기부형식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연 1부에서는 경비교통과 강화정 외 6명으로
이루어진 에이스의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덕진경
찰서 소속 의경어머니인 황경운씨가‘나만의 슬
픔’을 색소폰으로 연주했다. 또한 112타격대 소속
의경 박윤성과 김경민으로 이루어진 2인조 팝핀
댄스에 이어 의경어머니회와 112타격대 소속 의
경들이 함께 춤을 추는 등 화합의 한마당을 이루
었다. 1부의 마지막 순서로 최재웅 외 5명으로 이
루어진 고등학교 댄스 동아리 팀이 공연해 산뜻
함을 더했다.
1부가 끝나고 아중지구대 소속 유준영 경사는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순서에서“서울에서 근
무하다 전주로 내려오면서 고생하신 가족에게 감
사하다”며“언제나 힘이 돼준 딸들에게 건강하고
예의바르게 자라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낭독해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공연 2부는 김민숙 명창과 조용운 고수의‘사철

가’와‘사랑가’두곡으로 시작됐다. 김민숙 명창
과 서정우 사회자의 농담과 재치로 현장의 분위
기가 한층 달아올랐다. 특히 김민숙 명창의 능청

스러운 너스레는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어 편지
낭독 후 무거워진 분위기가 한층 가벼워졌다. 이
어 한국예술종합학교 외래교수와 체코 브르노 국
립음악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김민지 소프라노
는‘그리운 금강산’,‘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페라 지안니 스키키 중)’,‘줄리엣 왈츠’,‘I
could danced all night(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
증)’을 불러 고급스러운 무대를 선보였다. 포크트
리오인 레몬트리의‘All about that base’,‘오늘 같
은 밤’,‘징글벨’노래로 신나는 분위기를 연출했
고, 조하연 트롯트 가수가‘돌리도’,‘사랑의 통
통통’을 열창했다. 마지막 무대는 사회를 맡은 서
정우 가수가 최근 신곡‘못난 자식’을 불러 행사
를 즐겁게 마무리 했다.
1부와 2부에 걸친 공연을 마치고 식후 행사에서

는 청소기, 커피포트 등의 상품에 대해 추첨을 진
행했다. 함현배 덕진서장은“공연을 끝까지 봐주
신 직원들과 내외빈분들에게 감사하다”며“2018
년에도 민·경이 협력해 안전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전사모 회원들과 함현배 덕진서장. ↓

서정우 사회자(왼쪽)과 레몬트리. ↓

← 난타 동아
리 ‘에이스’
의 열띤 무
대.

← 악기를 연
주하는 의경
어머니 황경
운씨.

아중지구대
소속 유준영
경사 가족과
함현배 덕진
서장. ↑

사철가를 부르는 김민숙 명창(왼쪽)과 조용운 고수. ↑

열창하는 김민지 소프라노. ↓

112타격대 소속 의경들과 의경어머니회. ↓

올 한해 경찰의 활동을 담은 영상 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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